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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닭만 잡아온 솜씨로 바삭하게 튀긴 프라이드치킨. 시원한 해물 국물의 서울냉면. 숯불 석쇠에 노릇노릇 구운 수
제 떡갈비.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의 대표 맛집 메뉴들입니다.

예전엔 금호동 인근 주민들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요즘은 더 많은 손님이 찾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덕분입니다. 또, 올해부
터는 와우회원에게 최대 10% 쿠팡이츠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통시장은 쿠팡이츠 수수료도 0원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쿠팡
이츠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남시장 맛집 3대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뽀빠이치킨: “주문이 많아서 일요일엔 쉽니다” 

일요일엔 아예 문을 닫는 치킨집. 금남시장에 있습니다. 뽀빠이치킨입니다.  

이 집은 오직 쿠팡이츠 배달과 포장 장사만 합니다. 그중에서 쿠팡이츠 배달이 80%입니다. 지역 내 맘카페에서 ‘내 아이들에게 먹
이고 싶은 닭튀김’으로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31186/
https://news.coupang.com/archives/31591/


뽀빠이치킨 김경남 사장님
뽀빠이치킨 인기의 비결은 생닭에서 시작합니다. 

뽀빠이치킨 김경남 사장님은 닭고기 전문가입니다. 19살에 상경해 서울 남대문시장의 닭 도매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닭 수십만 마리를 잡고 칼로 다듬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염지하는 모습
프라이드로 튀겨내는 일은 사모님의 몫입니다. 30년 솜씨로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처음엔 집에서 자녀들에게 닭을 튀겨주다가 사
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운영하는 생닭 가게와 프라이드치킨 매장은 시장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섯 발짝 거리입니다. 생닭이 치킨이 되기까지 몇
분이면 됩니다. 

뽀빠이치킨의 프라이드치킨
“지금이 우리 가게의 전성기에요. 매장에 오는 홀 손님도 안 받고 다른 배달 앱도 일체 사용 안 합니다. 쿠팡이츠 배달 주문이 너무
많으니까요.” 김경남 사장님의 말입니다. 

쿠팡이츠의 최대 장점은 시간 절약입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는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닭이 튀겨져서 딱 준비되는 시점에 매
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튀긴 치킨이 식지 않고 바삭한 채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신경 쓸 게 많아 힘들었는데, 이젠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쿠팡이츠의 와우회원 할인 혜택은 뽀빠이치킨 매출을 더 늘렸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치킨값이 최대 1만
6000원으로 낮아진 효과입니다. 와우할인이 시작되자, 월간 주문수가 전년 대비 29%, 매출은 43% 늘었다고 합니다. 점주도 좋
고 고객도 좋은 와우할인, 뽀빠이치킨이 일요일엔 문을 닫고 편하게 쉬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https://www.coupangeats.com


골목냉면: “진작에 배달을 했더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골목냉면의 메뉴들
시장 옆 좁은 골목엔 골목냉면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규호 사장님의 어머니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
게 냉면을 대접했던 게 시초입니다. 

“그 시절엔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드는 칼국수나 수제비를 많이 먹었었는데 우리는 메밀국수로 만든 냉면을 팔았으니 인기가 있었
죠.” 이규호 사장님의 말입니다. 1966년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00달러 정도 하던 가난한 시절이니, 냉면은 별미였
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식당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집에다가 동그란 교자상 두어 개 놓고 길가던
사람들에게 국수를 팔기 시작한 게 골목냉면의 시작입니다. 그릇은 제가 나르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요.” 

골목냉면의 특징은 고기 육수를 쓰지 않고 멸치와 다시마 등으로 우려낸 해물 육수를 쓴다는 점입니다. 서울식 냉면이라고 합니다.
이규호 부부는 가업을 이어 수십 년째 같은 장소에서 직접 육수와 국수를 뽑고 손으로 김치만두를 빚습니다.  

이 집 냉면의 깔끔하고 개운한 맛은 수많은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게가 시장 안쪽, 두 명이 다니기에도 좁은 골목
안에 있다 보니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주차장이 있었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혹은 배달을 진작에 많이 했더라도 그랬겠죠. 하지만 냉면은 배달하



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배달이 오래 걸리면 국수가 불어버리고 맛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만 배달을 했었죠. 쿠
팡이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처음에는 쿠팡이츠도 시큰둥했다는 이 사장님이지만, 코로나19가 퍼지던 시절 쿠팡이츠에 배달을 맡겨봤습니다. 당시, 매장을 찾
는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쿠팡의 혁신적인 배달 알고리즘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꽤
멀리 있는 고객으로부터도 주문을 받게 됐었습니다. 

이젠 쿠팡이츠 없는 장사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달주문량이 늘었습니다. 성동구 뿐 아니라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배달주문
이 들어오곤 합니다. 

특히 올해 와우할인 시작 후엔 작년 이맘때 대비 주문수는 44%, 매출은 61% 점프했습니다.  

“쿠팡이츠 때문에 배달도 늘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많이 알게 된 것도 같아요. 별생각 없이 배달주문을 했는데 먹어보
니 맛있으니까, 나중에 가게로 직접 찾아와서 또 드시더라고요.”  

영문 지원이 되는 쿠팡이츠 앱
요즘은 쿠팡이츠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주문도 늘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있고 쿠팡이츠 주문도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냉면의
새콤한 매력에 눈을 뜨는 모양이라고 이규호 사장님은 말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골목냉면을 찾는다고 합니다.



쿠팡이츠는 국내 배달 앱 중 유일하게 영문 버전으로도 서비스 됩니다. 

담양 3대 숯불 돼지갈비: “쿠팡이츠로 매년 성장하고 있어 대만족입니다“

담양 3대 숯불 돼지갈비
조금 떨어진 곳에선 점심시간부터 지글지글 숯불구이 냄새가 풍겨옵니다. 그 진원지는 ‘담양 3대 숯불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 그리고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내는 ‘소떡갈비’가 인기 메뉴입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은 메뉴라서 점심시간부터 배달 주문
이 바쁘게 들어옵니다. 



담양 3대 숯불 돼지갈비 한재한 사장님
한재한 사장님은 3년 전 이곳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게 오픈하자마자 쿠팡이츠를 시작했어요. 앱 상단에 저희 가게가 딱 보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꾸준히 주문도 늘고 좋은 고객 리뷰도 쌓이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완전 대만족입니다.” 

담양갈비 역시 와우할인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문수는 15%, 매출은 19% 늘었다고 하네요. 광고를 내기 시작
한 이후 매출이 26% 또 올랐습니다.

담양갈비 이야기는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전통시장과 쿠팡의 상생 이야기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금남시장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인근에 서울숲도 있어서 주말 나들이로도 좋은 코스입니다. 올가을엔
금남시장에서 치킨이나 냉면, 갈비를 드셔보세요. 집에서도 그 맛이 생각난다면 쿠팡이츠를 불러보세요. 

전통시장 상인이 쿠팡이츠에 입점하면 중개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와우회원에게 주는 최대 10% 할인 혜택도 쿠팡이 부담합니
다. 우리 동네 상인들과 상생하는 쿠팡이 되겠습니다. 

# 쿠팡이츠 할인 # 쿠팡이츠 와우할인 # 쿠팡이츠 할인 혜택 # 쿠팡 와우 멤버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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